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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role of life stress in the relation between health 

behaviors and bioethics awareness among paramedic students.

Methods: This study recruited 238 paramedic students in F and R areas as participant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Baron and Kenny's three-step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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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In the first stage, health behavior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life stress (β=-.202, 

p<.01). In the second stage, health behavior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bioethics awareness (β
=.240, p<.001). In the third stage, life stress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bioethics awareness 
(β=-.167, p<.01). In the fourth stage, the regression coefficient of the third stage (β=.137) was 
less than that of the second stage (β=.159). In addition, when controlling for life stress, health 

behavior was shown to affect bioethics awareness (β=.206, p<.01). The mediating effect of life 
stress was found to be significant in the relation between health behavior and bioethics 

awareness (Z=2.04, p<.05).
Conclusion: As health behavior is a factor that affects bioethics awareness through the mediation 

of living stress, universities should prepare training programs to improve the health behavior and 

reduce the life stress amo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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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생명윤리학’이라고 명명해진 탐구영역은 새로

운 윤리적 문제와 선택에 대한 분위기 속에서 시

작되었으며 ‘생명윤리(bioethics)’란 현실 생활 속

에서 일어나는 도덕적 문제들을 감지하고 해결하

는 모든 방법들을 지칭하는 응용윤리학(applied 

ethics)의 한 분과이다[1]. 생명윤리는 모든 생명

의 문제를 그 대상으로 삼으며 이런 생명윤리학과 

가장 관련성이 밀접한 것은 ‘의료윤리(medical 

ethics)’이고 인간의 생명을 그 대상으로 삼는다

[1]. 생명이란 태초에 주어진 것으로만 보아야 했

던 시대에서 이제는 그 생명조차 출생하기 이전에 

변형 또는 창조가 가능한 시대 즉, 생명에 대한 

새로운 가지를 뻗을 수 있는 시대로 변화하게 되

어 ‘생명의료윤리(bio-medical ethics)’라는 신용

어의 등장을 가져오게 되었다[2].

생명윤리의식은 의료행위나 간호행위와 직접적

으로 맞닿는 윤리적 문제의 해결과정을 기반으로 

하며, 보다 올바른 가치관의 정립은 보건의료시스

템에서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어 의료직 종사자들을 돕게 될 것이다[3]. 그렇

기 때문에 인간의 질병 및 치료와 밀접한 학문을 

전공하는 의료보건계열 학도들이 생명의료윤리에 

대해 그 무게와 책임을 갖도록 준비시키고 올바른 

방향으로 윤리적 의사결정을 하도록 교육하는 것

은 대학교육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사료된

다. 장차 의료계를 이끌어갈 보건계열 학생들의 

생명의료윤리의식은 학생들이 전문 의료인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게 될 때 환자와 직결되는 생명윤리

적 문제를 해결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4]. 또한, 

응급구조학과 대학생들에게 생명윤리 의식을 교육

하는데 있어 학생의 건강행위는 중요한 영향을 미

칠 것이다[5].

건강은 인간이 사회적 활동을 수행하고 삶을 영

위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고[6]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행복 가운데 하나이며, 

우선적인 생존의 조건으로서 헌법에서도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7]. 인간의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건강의 정의는 현대 사회에서 끊임없이 변화

하고 발전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이에 맞춰 건강

에 관한 적절한 행위 또한 필요하게 되었다.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행위를 확고히 만드는 시기에 관

해서는 자아의식이 확립되고 기본적인 건강 상태

가 좋은 청년기가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6,7].

우리나라 대학생은 학업, 인간관계, 진로 및 취

업 등의 스트레스에 주로 노출되며[8] 이로 인해 

운동부족, 잦은 음주와 흡연 등의 건강에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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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줄 수 있는 생활습관을 경험하게 된다.

일생 중 청년기에 있는 대학생들은 부모와 가족

을 떠나 생활하게 되어 자신의 건강에 대해 일차

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 미래의 건전한 사회인으

로서의 활동하게 될 대학생들의 건강한 생활습관 

확립은 성인 이후 건강한 삶의 근원이 되므로 대

학생 건강관리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

다[9]. 또한 대학생들이 자신을 안정감 있는 자신

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가정과 직업, 성격, 가치관 

등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

며 그 무엇보다 이러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건강행위를 실천해야 한다[9].

대학생은 발달 단계상 후기 청소년기로 분류할 

수 있으며, 미성년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이다[10]. 오늘날의 대학생들은 시시각각 급변하

는 사회 속에서 학업과 미래에 대한 고민과 결정

의 시간을 충분히 보내지 못한 채 대학교에 진학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우리나라 대학생들

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시기에 자신의 정체성 발달

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능력, 흥미, 적성 등에 대

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대학에 진학하는 경

우가 많아 대학 들어와서야 비로소 진로문제로 인

한 좌절과 갈등 및 대학 생활 적응에 있어 혼란을 

경험하였다. 이 시기의 대학생들은 급속히 변화하

고 있는 사회 속에서 자아정체감 확립과 정서적 

독립,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며 새

로운 환경과 그에 따르는 역할들을 경험하면서 다

양한 스트레스를 겪는다[11].

Bae 등[12]의 연구에 의하면 2013년 대학생들

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여자는 30%, 남자는 24%

였다.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대한 최근의 다른 연

구들에서도 대학생들이 받는 스트레스의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학생들이 다양한 심

리적 문제를 호소하고, 그러한 문제를 호소하는 

대학생들의 숫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

여준다[13].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이들이 호소하는 다양한 심리적 문제

를 다룰 필요성에 대해 제기한다. 그러나, 이렇게 

대학생들에 관한 연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장

차 생사의 기로에 서있는 환자에 대해 생명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고 윤리적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특

수한 직업군인 응급구조사가 될 응급구조학과 학

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에 본 연구는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생명윤리의

식에 건강행위와 생활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생활스트레스가 건강행위와 생명윤리의

식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살펴본 후, 응급구조학

과 학생들의 생명윤리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

안을 모색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건강

행위와 생명윤리의식와의 관계에서 생활스트레스

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응급구조학과 학생의 건강행위와 생

명윤리의식의 관계에서 생활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알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분석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비확률적 표집 방법으로 연구 

목적에 맞게 F지역과 R지역 대학의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대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기간은 2018년 6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

까지였으며 회수된 250부의 설문지 중 불성실하

게 응답한 12명을 제외한 238부를 자료 분석에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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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도구

생명의료윤리 의식은 Lee[14]가 개발한 윤리적

인 가치관 측정도구를 Kwon[15]이 수정·보완한 

생명의료윤리 의식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파악하였

다. 본 도구는 태아의 생명권 5문항, 인공임신중절 

6문항, 인공수정 7문항, 태아진단 5문항, 신생아

의 생명권 5문항, 안락사 5문항, 장기이식 4문항, 

뇌사 5문항, 인간생명공학 7문항 등 총 9개의 하위

영역, 4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1점 ‘전

혀 아니다’에서 4점 ‘매우 그렇다’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생

명의료윤리 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태아의 생명권의 Cronbach α는 .495, 인공임신중

절의 Cronbach α는 .447, 인공수정의 Cronbach 

α는 .408, 태아진단의 Cronbach α는 .386, 신생

아의 생명권의 Cronbach α는 .851, 안락사의 

Cronbach α는 .308, 장기이식의 Cronbach α는 

.375, 뇌사의 Cronbach α는 .338, 인간생명공학

의 Cronbach α는 .596이었고, 전체 생명의료윤리

의식의 Cronbach α는 .632였다.

생활스트레스는 Chon 등[16]이 개발한 개정판 

대학생용 생활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50

문항으로 8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크게 대인관계 영역과 당면과제 영역으로 구분된

다. 대인관계 영역은 이성관계 6문항, 교수관계 6

문항, 친구관계 5문항, 가족관계 6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당면과제 영역은 학업문제 7문항, 

경제문제 7문항, 장래문제 8문항, 가치관문제 5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

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스트

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이성관계의 

Cronbach α는 .709, 교수관계의 Cronbach α는 

.825, 친구관계의 Cronbach α는 .786, 가족관계

의 Cronbach α는 .817, 학업문제의 Cronbach α

는 .820, 경제문제의 Cronbach α는 .797, 장래

문제의 Cronbach α는 .851, 가치관문제의 

Cronbach α는 .802이었고, 전체 생활스트레스의 

Cronbach α는 .956이었다.

건강행위는 Lee 등[17]이 개발한 도구를 이용

하였다. 이 도구는 27문항으로 예방적 과정 8문

항, 보호, 유지적 과정 11문항, 증진적 과정 8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

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행위

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예방적 과정의 

Cronbach α는 .721, 보호, 유지적 과정의 

Cronbach α는 .760, 증진적 과정의 Cronbach 

α는 .782였고, 전체 건강행위의 Cronbach α는 

.859였다.

4. 분석방법

자료분석은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건강행위, 생

활스트레스, 생명윤리의식 정도는 빈도분석과 기

술통계를 사용하여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를 구하였다. 건강행위, 생활스트레스, 생명윤리

의식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다. 건강행위와 생명윤리

의식의 관계에서 생활스트레스의 매개효과는 다중

회귀분석을 이용하였고, Baron과 Kenny[18]의 

절차를 통해 검증하였으며, Soper 등[19]의 

Sobel test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는 총 238명이었다. 그 중 남학

생은 116명(48.7%), 여학생은 122(51.3%)였고, 

평균 연령은 20.38±1.73세였다. 학년은 1학년이 

76명(31.9%)명으로 가장 높았고, 2학년은 56명

(23.5%), 3학년은 52명(21.8%), 4학년은 5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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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N(%) Range Mean±SD

Age 17-25 20.38±1.73

Gender
Male 116(48.7)

Female 122(51.3)

Grade

1st grade 76(31.9)

2nd grade 56(23.5)

3rd grade 52(21.8)

4th grade 54(22.7)

Economic status

Good 18(7.6)

Moderate 187(78.6)

Poor 33(13.9)

Religion

Christian 55(23.1)

Catholic 10(4.2)

Buddhism 12(5.0)

Atheism 161(67.6)

Organ transplantion

Done 22(9.2)

Have a mind to do 109(45.8)

Have no mind to do 62(26.1)

Not interested in 45(18.9)

Organ transplantion among 
family members

Exist. 4(1.7)

Do not exist. 232(97.5)

Frequncies of blood donation

<5 188(79.0)

5-9 41(17.2)

10-14 6(2.5)

≥15 3(1.3)

Family members who died of 
illness

Exist. 83(34.9)

Do not exist. 155(65.1)

Medical care provider among 
family members

Exist. 47(19.7)

Do not exist. 191(80.3)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38)

(22.7%) 순이었다. 경제 상태는 보통이 187명

(78.6%)으로 가장 높았고, ‘넉넉하다’가 18명

(7.6%), ‘어렵다’가 33명(13.9%)였다. 종교는 무

교가 161명(67.6%)으로 가장 높았고, 기독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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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ean±SD Range

Life stress
  Interpersonal relationship
    relationship with opposite sex
    same sex
    family
   professor
  Present problem
    academic problem
    economic problem
    employment problem
    value problem

98.31±27.21
35.96±12.28
10.11±4.45
7.07±2.89
9.34±4.17
9.44±4.46
62.35±17.75
18.52±5.76
14.48±6.28
19.34±5.96
10.01±4.56

50-169
23-77
6-26
5-20
6-24
6-27
27-108
7-33
7-32
8-34
5-23

Bioethics awareness
  the right to life of a fetus
  artificial abortion
  artificial insemination
  fetal diagnosis
  the right to life of a newborn
  euthanasia
  organ transplantation
  brain death
  human biotechnology

143.68±9.12
14.82±2.25
16.95±1.85
20.15±2.59
15.24±1.95
16.92±2.34
13.24±2.08
10.91±1.41
14.55±1.91
20.91±2.59

120-169
8-22
11-21
12-26
8-20
8-20
5-19
7-16
6-22
14-28

Health behavior
  preventive process
  protection & maintenance process
  promotional process

88.66±13.72
26.69±5.99
35.57±5.99
26.40±5.08

48-135
10-40
21-55
14-40

Table 2. Life stress, bioethics awareness, and health behavior (N=238)

55명(23.1%), 불교가 12명(5.0%), 천주교가 10명

(4.2%) 순이었다. 장기이식 여부에서는 ‘할 생각

이 있다’가 109명(45.8%)로 가장 높았고, ‘생각 

없다’가 62명(26.1%), ‘관심없다’가 45명(18.9%), 

‘했다’가 22명(9.2%)이었다. 가족 중에 장기이식 

여부는 ‘없다’가 232명(97.5%)이었고, 장기이식 

여부가 ‘있다’가 4명(1.7%)으로 현저히 낮았다. 헌

혈횟수는 5회 미만이 188명(79.0%)로 가장 높았

고, 5회 이상~9회 이하는 14명(17.2%), 10회 이

상~14회 이하는 6명(2.5%), 15회 이상은 3명

(1.3%) 순이었다. 가족 중 질병으로 사망은 ‘없다’

가 155명(65.1%), ‘있다’가 83명(34.9%)로 나타났

고, 가족 중 의료요원은 ‘없다’가 191명(80.3%), 

‘있다’가 47명(19.7%)이었다<Table 1>.

2. 연구대상자의 생활스트레스, 생명윤

리의식, 건강행위의 정도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이 경험하는 생활스트레스

의 총 점수는 98.31점이었다. 그 중 대인관계 스

트레스는 35.96점, 당면과제 스트레스는 62.35점

이었다. 대인관계의 하위요인 중 이성관계가 

10.11점으로 가장 높았고, 당면과제의 하위요인 

중 취업문제가 19.34로 가장 높았다. 생명윤리의

식의 총 점수는 143.68점이었다. 하위요인은 인간

생명공학이 20.91점, 인공수정이 20.15점 순으로 

높았고, 건강행위의 총 점수는 88.66점이었고, 하

위요인 중 보호, 유지적 과정이 35.57점으로 가장 

높았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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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Mean±SD t or F p(post-hoc)

Sex
Male 92.09±25.97

-3.518 .001
Female 104.22±27.14

Grade

1st gradea 98.21±26.70

2.767
.043

(b<c, b<d)

2nd gradeb 90.02±23.37

3rd gradec 102.02±29.34

4th graded 103.48±28.27

Economic status

Gooda 84.11±23.00

5.113
.007

(a<b, a<c, b<c)
Moderateb 97.82±27.05

Poorc 108.82±26.82

Religion

Christian 101.25±29.60

1.198 .311
Catholic 97.10±28.36

Buddhism 110.00±25.73

Atheism 96.51±26.34

Organ transplantion

Done 97.00±26.21

0.458 .712
Have a mind to do 100.34±26.34

Have no mind to do 95.37±28.70

Not interested in 98.09±28.15

Organ transplantion 
among family members

Exist. 101.75±30.34
0.215 .843

Do not exist. 98.46±27.25

Frequncies of blood 
donation

<5 98.31±26.69

1.005 .391
5-9 101.44±29.10

10-14 83.17±29.51

≥15 86.00±30.05

Family members who died 
of illness

Exist. 101.41±27.66
1.377 .170

Do not exist. 96.17±26.95

Medical care provider 
among family members

Exist. 104.96±26.87
1.879 .061

Do not exist. 96.68±27.11

Table 3. Life stress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38)

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

활스트레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활스트레스

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서 여학생(104.22±27.14)

은 남학생(92.09±25.97)에 비해 생활스트레스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t=3.518, p<.01), 학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F=2.767, p<.05),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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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Mean±SD t or F p(post-hoc)

Sex
Male 143.83±9.95

0.242 .809
Female 143.54±8.29

Grade

1st gradea 142.29±9.08

3.935
.009

(a<b, b>d)

2nd gradeb 146.89±8.80

3rd gradec 144.27±9.76

4th graded 141.74±8.06

Economic status

Good 144.11±11.27

1.665 .191Moderate 144.11±8.53

Poor 141.00±10.82

Religion

Christian 143.93±8.67

0.030 .993
Catholic 143.10±8.18

Buddhism 143.83±8.00

Atheism 143.62±9.46

Organ transplantion

Done 143.55±8.05

0.747 .525
Have a mind to do 142.91±8.27

Have no mind to do 145.08±11.54

Not interested in 143.69±7.77

Organ transplantion 
among family members

Exist. 148.00±2.16
3.485 .017

Do not exist. 143.70±9.10

Frequncies of blood 
donation

<5 143.13±9.13

1.412 .240
5-9 145.17±9.00

10-14 147.67±9.99

≥15 149.67±2.52

Family members who died 
of illness

Exist. 144.24±9.25
0.512 .609

Do not exist. 143.58±9.11

Medical care provider 
among family members

Exist. 141.77±8.63
-1.613 .108

Do not exist. 144.15±9.19

Table 4. Bioethics awaren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38)

분석 결과 3학년(102.02±29.34)이 2학년

(90.02±23.37)에 비해 생활스트레스가 높았고, 4

학년(103.48±28.27)이 2학년(90.02±23.37)에 

비해 생활스트레스가 높았다. 경제상태, 종교, 장

기이식, 장기기증_가족, 헌혈 횟수, 질병사망_가

족, 의료요원_가족 등의 변수에서는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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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Mean±SD t or F p(post-hoc)

Sex
Male 88.87±15.37

1.326 .186
Female 87.52±11.89

Grade

1st grade 88.46±14.30

2.586 .054
2nd grade 92.84±14.13

3rd grade 86.48±14.48

4th grade 86.72±10.75

Economic status

Good 85.94±11.28

2.216 .111Moderate 89.63±13.66

Poor 84.70±14.70

Religion

Christian 90.25±15.05

0.572 .634
Catholic 84.50±10.81

Buddhism 88.33±11.55

Atheism 88.40±13.58

Organ transplantion

Done 85.59±13.16

0.594 .619
Have a mind to do 88.64±13.59

Have no mind to do 88.56±13.00

Not interested in 90.36±15.34

Organ transplantion 
among family members

Exist. 99.75±22.08
1.011 .385

Do not exist. 88.55±13.54

Frequncies of blood 
donation

<5 88.78±13.28

0.402 .752
5-9 88.80±16.38

10-14 82.83±11.16

≥15 91.33±4.73

Family members who died 
of illness

Exist. 86.75±14.42
-1.583 .115

Do not exist. 89.81±13.52

Medical care provider 
among family members

Exist. 87.36±11.04
-0.726 .469

Do not exist. 88.98±14.30

Table 5. Health behavior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38)

4.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

명윤리의식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명윤리의

식을 분석한 결과 학년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고(F=3.935, p<.01), 사후분석 결과 2

학년(146.89±8.80)은 1학년(142.29±9.08)과 4

학년(141.74±8.06)에 비해 생명윤리의식이 높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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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behavior Bioethics awareness Life stress

Health behavior 1 0.240(0.000)

Bioethics awareness 0.240(0.000) 1

Life stress -0.202(0.002) -0.209(0.001) 1

Table 6. Correlation with health behavior, bioethics awareness, and life stress (N=238)

Variables B β t(p값) Adj.R2 F(p값)

1st stage
Health behavior → Life stress -0.400 -0.202 -3.162(0.002)

0.037 9.997(0.002)

2nd stage
Health behavior → Bioethics awareness 0.159 0.240 7.525(0.000)

0.053 14.385(0.000)

3rd stage
Health behavior → Bioethics awareness
Life stress → Bioethics awareness

0.137
-0.056

0.206
-0.167

3.231(0.001)
-2.628(0.009)

0.077 10.825(0.000)

Sobel test: Z=2.04, p<.05

Table 7. Influence of life stress parameter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ealth behavior and 
bioethics awareness     (N=238)

다. 성별, 경제상태, 종교, 장기이식, 장기기증_가

족, 헌혈 횟수, 질병사망_가족, 의료요원_가족 등

의 변수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4>.

5.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

강행위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행위를 

분석한 결과 성별, 학년, 경제상태, 종교, 장기이

식, 장기기증가족, 헌혈 횟수, 질병사망가족, 의료

요원가족 등의 변수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5>.

6. 생활스트레스, 생명윤리의식, 건강행

위의 상관관계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생활스트레스, 생명윤

리의식, 건강행위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생활스

트레스는 건강행위(r=-.202, p<.01)와 생명윤리

의식(r=-.209, p<.01) 모두 음의 상관관계로 나

타났다. 또한, 생명윤리의식과 건강행위의 관계에

서는 양의 상관관계(r=.240, p<.001)를 보였다

<Table 6>.

7. 건강행위와 생명윤리의식의 관계에서 

생활스트레스의 매개변수의 영향

Baron과 Kenny (1986) 방법으로 검증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Table 7>. 독립변수가 매개변수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첫 단계에서 건강행위

는 생활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건강

행위가 낮을수록 생활스트레스는 높아졌다(β

=-.202 p<.01).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두 번째 단계에서 건강행위는 생

명윤리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건강행위

가 높을수록 생명윤리의식이 높아졌다(β=.240, 

p<.001). 매개효과를 검정하는 세 번째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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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이때 생활스트레스는 생

명윤리의식에 영향을 주어 매개효과가 있었다(β

=-.167, p<.01). 독립변수인 건강행위 또한 생명

윤리의식에 영향을 주어 매개효과 중에서 부분 매

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β=.206, p<.01). 

건강행위가 높을수록(B=0.137), 생활스트레스가 

낮을수록(B=-0.056) 생명윤리의식이 높았다. 즉 

건강행위는 두 번째 단계와 세 번째 단계에서 모

두 생명윤리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나 그 효

과가 감소하였다(β=.240 → β=.206). 이는 생활

스트레스가 매개변수로서 건강행위와 생명윤리의

식 사이를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죽음인식태도의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을 검정하

기 위하여 Sobel test를 수행한 결과 생활스트레

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죽음인식태도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였다(Z=2.04, p<.05).

Ⅳ. 고  찰

본 연구는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이 건강행위와 

생명윤리의식의 관계에서 생활스트레스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응급구조학과 학

생들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생활스트레스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하

는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응급구조학과 대학생들

의 건강행위, 생명윤리의식의 관계를 파악하고 생

활스트레스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일반적인 특성으로 봤을 때 1학년의 분포가 

31.9%로 가장 많았고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이 경

험하는 생활스트레스의 총 점수는 98.31점으로 그 

중 당면과제 스트레스가 62.35점으로 가장 높았

다. 이전 Bae[20]의 연구와 같이 스트레스는 여학

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t=3.518, 

p<.01), 4학년은 2학년에 비해 생활스트레스가 유

의하게 높았다. 3, 4학년이 2학년보다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은 Bak과 Kang[21]의 결과와 유사하게 

당면과제 스트레스가 대인관계 스트레스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당면과제에서 취업문제와 학업문

제가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학년이 올라갈수록 

대학생의 취업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취업에 

대한 성적스트레스 등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

고 있는 현실적인 이유에 의한 것이다. 생명윤리

의식은 학년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고(F=3.935, p<.01), 2학년이 1학년과 4학년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던 것은 2학년 때 전공과목을 

자세하게 배우므로 그로 인한 윤리의식 및 전문성 

확립에 의해 높은 것이다. 생활스트레스는 건강행

위와 생명윤리의식 모두 음의 상관관계로 이전 연

구결과 Bak과 Kang[21]의 대학생의 생활스트레

스 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증진 행위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생활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건강행위, 생명윤리의식 모두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Kim[22]의 연구에서 스트

레스는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고 인식할수록 

자기 통제력을 저하시키고, 이는 건강증진을 위한 

행위를 유지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Hwang[23]의 연구에서 

스트레스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스트

레스 영향이 달라질 수 있는 것처럼 건강행위와, 

생명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응급구조학생들

의 생활스트레스를 잘 해결하기 위한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하며, 취업 및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로 낮

아진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과 

졸업 후의 삶을 고민하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고민하는 시간도 가질 필요성이 있다. 또한 생명

윤리의식과 건강행위의 관계에서도 양의 상관관계

를 보여 건강행위가 높을수록 생명윤리의식이 높

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추후 인간의 생명을 

담당하는 응급구조사로서 생명윤리의식을 증진시

키기 위하여 건강행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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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Bak과 Kang[21]에서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학생일수록 

건강증진 행위를 잘 하였고 스스로 건강하다고 인

식하는 학생일수록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해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또한 

Yoon[5]의 연구에서 건강행위의 예방적 과정과 

증진적과정은 두 과정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

며, 건강행위의 예방적 과정을 잘할수록 생명윤리

의식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은 대학생들의 건강

행위가 학년을 지날수록 더 확립되며, 이것이 양

의 상관관계를 통해 생명윤리의식과 건강행위의 

예방적과정과 증진적과정은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건강행위는 생활스트레스를 매개

로 생명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대

학에서 건강행위를 향상시키고 생활스트레스를 감

소시킬 수 있는 훈련프로그램 마련이 중요하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이 건강행위와 

생명윤리의식의 관계에서 생활스트레스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여 건강행위가 매개변수

인 생활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

인하였다. 또한, 건강행위의 종속변수인 생명윤리

의식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생활스트레스는 건강행위와 생명윤리의식의 관계

에서 부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상의 결과를 통해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생활스트레스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해

결해야하는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F지역과 R지역 대학의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대학생 238부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

하였으므로 생활스트레스가 건강행위와 생명윤리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화시켜 해석하는데 제

한이 있다. 또한 생명의료윤리의식의 설문의 신뢰

도가 낮아 매개효과에 대한 설명력이 매우 낮았는

데 그 이유는 연구대상자들이 설문답변 시 성심 

성의껏 답변하지 않은 설문지는 완벽하게 제거한 

후 분석을 했어야 하는데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해 

설명력이 낮았을 것이다.

대학생들의 생활스트레스의 해결을 위해 대학

과 주변 환경을 잘 조성해야 하고 낮아진 자존감 

회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미래의 응

급구조사가 되기 위하여 건강행위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의 확립을 위해 학년마다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를 기초로 전국의 응급구조학과 대

학생들의 생명의료윤리 의식에 대한 가치관과 생

활스트레스 해결 방법 및 건강행위의 올바른 가치

관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등의 연

구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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